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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에 한 질 연구

주 은 선 조 병 주 이 정†

덕성여자 학교 심리학과 백석 학교 사회복지학부

최근 결혼이주여성들 수의 격한 증가와 더불어 이들의 응상의 다양한 문제와 심리 인

어려움이 밝 지면서 상담 복지 장에서는 이들을 상으로 하는 다문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서비스 상자인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담 경험에 한 심이나 학문 논의

는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상담경험을 심층 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목 으로 시도되었다. 이를 해 상담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 다섯 명을

상으로 심층면 을 실시하 고, 상학 인 분석 차를 거쳐, 이들의 상담체험은 어떠한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결과 18개의 주제와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구

체 인 연구 결과는 <달라지고자 함: 남편과 잘 지낼 방법을 찾으러, 아이를 잘 키우고 싶

음.>, <알아차림: 남편에 해서 알게 됨,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됨, 나를 돌아 .>, <변화

를 해 애 : 나를 변화시킴, 아이를 다르게 함.>, <마음 붙일 곳이 생김: 친정 같은 곳,

실 인 단, 경계선이 없음.>, <달라짐과 한계: 달라지는 모습들, 체화되지 않음,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 다른 기 : 아이들을 한 배울 기회, 일

할 수 있게, 맞춤 서비스,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는 다문화 상담의 문성 향상을 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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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매우 단기간에 세계화와 함께

진행된 국가 간 인 교류의 확 로 인한 다

문화화를 겪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

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건수보다 외

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의 결혼건수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로, 2006년 재 국제결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90.8%를 차지하여 국제

결혼을 통한 ‘이주의 여성화’ 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어 2008년 재

총 결혼 이민자 12만 6천 155명 남자가 1

만 5천 323명(12.1%), 여자가 11만 832명

(87.9%)으로 나타났다(행정안 부, 2009). 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 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서, 2000년 에는 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 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태국, 몽

골,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등 다변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다문화 가정1)은 결혼이주자 본인의 한국문

1) 다문화 가정은 결혼이민자 련법에 따라 태

어날 때부터 한민국 국 을 취득하거나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다문화가족 지원법, 2008), 한국인과 외국

인이 결혼하는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가정, 새

터민 가정이 이에 속한다(송미경 외, 2008).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 가정 체를 다루기보다는

재 우리 사회에서 이 세 부류의 가정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빠른 증가 추세에 있는 결

혼이민자 가정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며 특히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정에 을 두고자 한다. 결혼이민자를 다문

화가정이라고 용어를 바꿔 사용하는 것에는 이

미 사회 인 합의가 진행되어 있다. 2003년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 는

‘국제결혼’ ‘혼 아’ 등의 차별 용어를 추방하

는 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게

화에 한 응은 물론 새로운 문화 배경에서

의 자녀의 양육과 성공 인 발달이라는 두 가

지 과제를 안고 있다는 본질 인 속성으로 복

합 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들을 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족

내에서의 인격 무시와 부부폭력과 같은 인

권유린의 문제( 주여성의 화, 2004; 윤형숙,

2004;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7), 경제 어

려움(설동훈 외, 2005; 김오남, 2006), 교육과

학교에서의 응 등을 포함한 자녀 양육 문제

(보건복지부, 2005; 교육부, 2006), 한국어 의사

소통의 어려움과 문화 차이로 인한 남편

시부모와의 갈등(강유진, 1999; 윤형숙, 2004;

김오남, 2006; 김이선 외, 2006; 한건수, 2006;

홍달아기․채옥희, 2006, 박정숙․박옥임․김

진희, 2007), 등과 같은 응상의 다양한 문제

와 심리 인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것이 밝

졌다. 그러나 부분의 결혼이주여성들은 이

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도움을

극 으로 구하거나 무언가 배우려하기 보다는

아는 만큼 스스로 해결하거나 그냥 당하거나

참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 인 것으로 나타나

(설동훈 외, 2005), 문제 해결을 돕는 지원의

부재 속에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한 채 이들의

심리 건강은 되고 더 나아가 자녀와 남

편에게까지 부정 향을 미치는 가족 체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

다.

결혼이주여성의 응을 돕기 해서는 사회

지원체계의 극 인 모색도 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다차원 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들의 심리사회 응에 도움을 수 있는

되어 련단체에서 결혼이민자가 주는 부정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정을 사용하고 있

다(조 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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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필수 이라고 하겠다. 결혼이주여성에

한 상담 개입은 이들의 응상의 여러 문

제와 심리 어려움에 직 으로 도움을

수 있는 구체 인 지원 방안으로서 요한 의

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결혼이주

여성과 남편들을 상으로 한 서비스 수요 조

사 연구에서도 연구 상자의 다수가 국제결

혼생활을 하며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하

는 방안으로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밝 졌는데(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이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에게 있어 상담의

요구가 큰 것을 반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는 상담에 한

논의에 있어 다문화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

에 한 고찰은 이들에 한 상담 개입을

하는 데 있어 방향성을 제공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하다. 다문화 상담은 상담심리

학에서 교차 문화 상담에 한 심으로 시

작하 는데 교차 문화 상담은 주로 백인 상

담자가 소수민족 내담자를 상담하는 소수민족

상담을 의미하 다(박외숙, 1996). 이 시기에

유럽 심 인 문화 가치를 반 하고 있는

기존의 상담 심리치료 이론들이 상이한 문

화 배경을 지닌 내담자들에게 한 효과

를 내지 못한다는 비 이 다문화 안목을 가

진 상담 문가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상담자

들은 주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종 민족이

일치하지 않는 문화 차이로부터 생되는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 을 두고 있었다(한

재희, 2004). 그러나 이후 동일한 문화 집단

내에서도 성별, 연령, 사회경제 지 , 성

지향성 등에 상 없이 상담의 기법이나 략

이 획일 으로 용되는 상황에 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교차 문화 상담은 차 민족 간

의 문화 차이를 넘어서서 동일 민족 내에서

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나타나는 모든 문화

인 배경의 차이를 포함하게 되었고 이에 다

문화 상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

다.2)

다문화 상담은 각각의 문화는 고유성을 가

지고 있어 지배 인 문화가 아닌 그 자체의

문화에 근거해서 이해되어야 하고, 사람들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할 때 역사 , 사회 , 문

화 상황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사회구성

주의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 다(Ivey et al.

1997).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상담은 상담자

와 내담자의 문화가 서로 다를 때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 을 내담자의 문화의 개념 안

에서 효율 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는 의

미를 담고 있으며,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화

배경, 가치 , 그리고 생활양식에 한 차이를

인식하고, 상담의 이론과 용기법에 있어 문

화 유연성에 따른 특성을 용하는 상담이

라고 할 수 있다(송미경, 2008). 다문화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문화 차이를 자각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친 한 상담 계

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히려 상담 계에서

여러 긴장과 갈등으로 발 될 수도 있다고 지

하고 있다(한재희, 2004). 다문화 상담에

한 심과 학문 논의가 우리보다 먼 진행

되어 왔던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화 역

량은 상담, 정신보건, 사회복지 분야 등 다양

한 휴먼서비스 분야에서 각 분야가 갖는 가치

나 윤리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으며(NASW,

2002), 특히 심리학 분야에서는 상담자와 내담

2) 이와 같이 다문화 상담은 동일 민족 내의 문화

차이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하

기도 하나 본 논문에서는 다문화 가정(결혼이주

자)을 한 상담의 개념으로 한정하여 다문화 상

담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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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간의 상담 계의 질에 문화 역량이 갖는

요성에 한 논의와 연구가 다른 어떤 분야

보다 일 시작되었다. 다문화 상담 선행 연

구의 은 주로 다문화 상담의 효과성에 맞

추어져 있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문화․언

어의 일치, 문화 으로 한 의사소통 양

식, 계 형성 양식 등이 서비스 도 탈락

률 감소나 병리화를 막을 수 있다(D'Andrea

& Heckman, 2008; Sue et al., 1991; Flaskerud,

1991; Atkinson & Lowe, 1995)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외국의 다문화상담 련 연구들

의 추이를 살펴보면 기에는 다문화 역량,

다문화 상담자 교육 훈련에 한 반 인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차 상학이나

내러티 등의 질 연구 근을 활용한 심도

있는 다문화 배경의 사례연구로 진행되고 있

다(Samuel, 2009, Weerasinghe & Number, 2010).

국내의 경우, 최근에서야 다문화 상담 련 연

구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나 양 인 기 실

태조사 정도가 부분이다.

다문화 상담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문화

역량(cultural competence)인데 이는 매우 다

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Cross와 그의 동료들은

문화 역량을 다문화 서비스 환경에서 서

로 다른 문화, 언어, 계층, 인족, 민족, 종교에

한 존 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내담자의 문화 차이에 효과 으로 반

응하는 능력(Cross, Bazron, Dennis, & Issacs,

1989)이라고 정의하 다. 문화 역량을 구성

하는 요소에 하여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

를 보이고 있으나(McPhatter, 1997; Sue & Sue,

2003; NASW, 2002) 공통 으로 지 되는 내용

들을 종합해 보면 문화 역량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어 진다.

첫째, 문화 인식으로 실천가 자신의 문화

배경에 한 자기 인식과 타 집단의 문화

다양성에 한 인식과 존 이다. 둘째, 다양한

문화와 집단에 한 지식으로 내담자 출신국

가의 사회․종교․세계 ․의사소통 양식 등

과 같은 문화에 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셋째, 문화 으로 한 개입

기술로 기존의 이론과 개입 략들이 내담자

의 문화 맥락에서 한지를 악하고 필

요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최근 한국사회가 격히 다문화 사회로 진

입하고 있고 특히 재는 다문화 상담이 문

으로 정착하기를 기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최근 다각도에

서 문 인 다문화 상담을 성공 으로 정착

시키기 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한국가

족상담 회, 2011).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다문화 상담에 있어서 상담자 에

서 본 다문화 상담자들의 경험에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결혼이주여성 상 다문화

상담 종사자를 상으로 이들의 개인 , 문

장 경험과 고민을 살펴본 결과 이들은

상담자로서의 정체성 혼란, 내담자와 계 양

상, 고립감․외로움 소진을 보고하고, 다

업무 수행과 다른 문화 배경을 갖는 내담자

의 특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사회 인식 지지는 미흡하고

따라서 이를 처하기 해서는 상담자의 정

신 건강을 한 지지 체계, 다문화 련 업

무 수행을 한 문화 교육, 통합 인 조율

을 통한 업무 효율성 확보를 보고 하 다(주

은선, 이 정, 2010). 한 다문화가족 지원센

터 종사자들을 상으로 한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상담가로서의 한계를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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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고 다문화 상담자라면 특수한 역량을 갖

추어야 함 등을 호소하 다(강기정․이혜자,

2009).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문화

상담이 아직 문 으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

며 문가들의 정체성 혼란, 고립감, 다 업무

수행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한, 국내에서 2008년까지 발간

된 2,900개의 다문화 연구물을 분석한 결과(임

은미 외, 2009)에 의하면 다문화 상담연구는

주제 면에 있어서 주로 다문화 집단들의 결혼

조력을 한 연구에 이 맞추어져, 결혼

이주여성자들의 실태조사 정책(설동훈 외,

2005; 신재근, 2009), 응(이은희, 2009; 최

해, 2005; 한건수, 2006), 부부갈등(김오남,

2006) 문화 응스트 스(권구 ․박근우,

2007; 노하나, 2007; 양옥경 외, 2009; 이은혜,

2009)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다문화 상담을

경험한 내담자들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

이다. 한국사회에서의 문 인 다문화 상담

의 정착을 해서 상담을 경험한 결혼이주 여

성들의 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요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 인 내담자로서의 경험은 아니라도 결

혼이주여성의 문화 응과 사회 지원서비스

에 하 조사연구나, 다문화 가정의 부부 계

고찰연구, 다문화 가족의 가족치료사례연구

등을 살펴보면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체 인 요

구나 고민 등을 짐작할 수 있다(박태 , 은선

경, 2010; 신희천 외, 2011; 양옥경 외, 2009).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에

한 욕구 에서는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문화교육에 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자녀 양육 교육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직업 훈련 등에 한 욕구가 높게 나타

나 사회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으로는 직원과의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

려움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러한 문

제 을 해결하기 해 교육 로그램이나 서비

스 등에 모국어 상담지원서비스 제도가 도입

되어야할 것으로 분석되었다(양옥경 외, 2007).

즉.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은 교육

서비스와 언어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욕구를

경험하고 있다. 한 다문화가정의 부부 계

고찰을 한 한 연구에 의하면 결혼 이주여성

들은 역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비롯하여 문

화 이해, 경제 문제, 부부갈등, 시

가족 갈등, 육아문제, 사회 편견 등의 어려

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부부갈등의 원인은 문

화 생활방식, 자녀교육 방식, 성격차이, 배

려 존 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부부싸

움 방식을 말다툼을 하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

으며 건강한 화해나 계회복을 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신희천 외, 2011). 이 연구에서는 부부

상담의 경우, 남편의 참여를 도모하여 결혼이

주여성들이 갖는 어려움을 남편을 이해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필요가 있다는 실

인 제안을 하고, 더 나아가 다문화 가정이

갖는 문화 특수성 이외에도 부부가 보편

으로 가질 수 있는 갈등 내용을 호소하는 경

우가 많았다는 것에 착안을 하고 다문화 가정

부부를 상으로 하는 로그램에서는 이러한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려할 수 있는 내용이 포

함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다문화상담에서의 보편성과 특수성 주제는

일본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의 다문화가족의

가족치료 사례연구에서도 제시하고 있다(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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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선경, 2010). 이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에

한 노출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즉 결혼 기간이 8년 정도, 그리고 사례의 특

수성 (결혼이민자의 한국학 공)등의 특성으

로 인해 일반 인 다문화가족 사례와 달리 일

반 인 한국의 가족들과 동일하게 근하여도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

다고 보았다. 즉 보편 인 근이 가능한 것

이다. 그러나 결혼 2년 미만의 다문화가족의

경우 가족상담 교육이 필요하고, 가족에

따라 언어 문제, 이 문화 응의 높은 스

트 스, 가정폭력 등의 문제와 련하여 문화

인 차이를 고려하고 상담자가 문화 유능

성의 특수성을 갖추고 있을 때 효율 인 근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 다. 다문화 상

담자의 이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어떻게 개

발할 것인가? 다문화 역량에서 강조하는 보편

성과 특수성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유연성

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보편성은 일반

상담에서 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특수

성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일까? 본 연구

자들은 다문화 상담에서의 특수성은 다양한

상담사례를 많이 하고 내담자의 경험에 민

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얻어지는 것이라고 제

안한다. 이러한 방안은 최근 실시된 많은 다

문화 련 연구에서도 추후 연구로 제안을 하

고 있다(양옥경 외, 2007). 몇몇 연구들은 구체

으로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는지 등에 한 심

층인터뷰 방식을 활용한 질 연구를 수행할

것”을 논의 부분에서 부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문화 상담 연구가 이제까지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인식조사나 실태조사 정도

으나 여기에서 벗어나 심층 인 경험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다문화 상담을 경

험한 상자들의 상담체험은 어떠한지에 한

구체 이고 심층 으로 살펴본 질 연구는

무한 상태이다.

질 연구가 본 연구주제에는 한데, 이

는 질 연구가 사회 는 인간의 문제를

탐색하는 독특한 방법론 연구 통들에 기반

을 두어 이해하는 연구과정으로 연구자는 복

합 이고 체 인 그림을 구축하고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제공자들의 구체 인 시각을 보

고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하는 것

이기 때문이다(조흥식 외, 2005). 연구자들은

그 연구주제에 한 해석 , 자연주의 근

을 포함한 복합 인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스

러운 상황에서 사물을 연구하며, 사람들이 그

들에게 가져다 의미에 해 상을 이해하

거나 해석하려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게 질 연구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일상

이고 문제가 되는 순간들과 의미를 기술하는

다양한 경험 재료를 의도 으로 사용하고

수집한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은

어떠한가의 연구문제는 질 연구방법을 사용

하는 것이 합한데 질 연구에서는 “어떻

게” 는 “무엇”으로 시작하며 그 게 함으로

써 주제에 한 최 의 탐구는 “무슨 일이 일

어났는지”를 기술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이

게 질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상담을 경험한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담체험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문화 상담자들에게 특수성과 더 나

아가 유연성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수 있

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문화 상담종사자들이

어떠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지의 지침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의 상담의 정의에

한 부분을 명료하게 하고자한다. 이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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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상담을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을 탐색하

고 통찰하여 자신의 인생에 정 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자 한다(주은선 역, 2001). 상담은 이러한 목표

를 이루고자 상담자와 내담자는 합동으로 작

업을 하는 것으로, 상담자는 변화를 진시키

며 내담자는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고 싶은지

를 결정하는 것이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정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생의 지침을

발견하며 변화를 도모하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효율 인 수단을 경험하게 된다. 더 나

아가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건 한 인간 계,

내 인 성장, 실존의 문제, 가치 있는 기술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 하

에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상담은 재 한국에

서 다문화상담센터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

양한 상담 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는 개인상담은 물론 부부 상담 로그램, 미술

치료, 놀이치료 등을 포함한다는 것을 밝힌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상담 정

착을 해 상담 경험이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

을 상으로 이들이 상담을 통해 어떠한 경험

을 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 로 듣고

자 한다. 상담을 상담자와 내담자의 상호작용

인 작업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내담자인

결혼 이주 여성들의 상담 경험에 한 이러한

심층 인 자료는 국내에서의 좀 더 문 인

다문화 상담의 정착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질문은 “결혼이주여성의 상

담체험은 어떠한가?”,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

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 참여자 소개

연구 참여자 선정을 하여 다문화 가정 분

포가 많은 지역으로 알려진 서울과 충남의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 , 24곳의 상담

로그램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화 연락을

통하여 연구 목 을 밝히고 조 요청을 하

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한 기 으로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 에 조를 구한

이유는 다른 서비스 주체들에 비해 기 이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의 사회문화 응을

한 표 가족지원 달체계라는 것을 고려하

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 은 최근 1년 이

내에 3회기 이상 상담 로그램 참여 경험이

있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결혼이주여

성이었다. 그러나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면담

에 극 으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센터나

복지 의 통역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는 한

국어 구사능력이 상 으로 빈약하더라도 연

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참여자 선정과정에는 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1) 상담 로그램이 체계 으로 이

루어 지지 않는 기 이 많았고, 2) 상담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도 부분 기 상담이나 연

계 상담과 같은 단발 상담 주여서 참여자

선정기 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3) 선정기

에 부합하는 상자가 있더라도 연구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그 이유 다. 단회성의 기상

담이나 연계 상담 주의 상담이 주로 이루어

지고 있는 다문화 상담 실과 이로 인한 참

여자 선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속 으로 상담서비스를 이용한 결혼이주여

성의 상담 체험을 연구하는 것이 향후 이들에

한 상담의 방향과 질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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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것이라는 단 하에 3회기 이상 상담

서비스 이용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한 기 연락과 참여

자 선정기 에 부합한 사례를 소개받는 작업

은 2011년 6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최종

으로 다섯 명의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20 가 1명, 30 가 3

명, 40 가 명이었고, 한국 거주 기간은 1년에

서 10년까지 다양하 다. 참여자들은 자녀가

없는 경우가 1명, 자녀가 하나인 경우가 1명,

둘인 경우가 2명, 셋인 경우가 1명이었다. 이

들이 참여한 상담 로그램은 개인상담, 부부

집단상담, 부모-자녀 미술치료, 부모-자녀 놀이

치료 다. 연구 참여자의 일반 특성은 표 1

과 같다.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을 한 참여자 면담은 2011년 7

월에서 8월 까지 참여자 별로 1회〜2회 이

루어졌고, 시간은 60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

되었다. 면담의 진행은 연구자들이 만든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요 질문내용은 표 2와 같다. 면담은 참여자

들이 익숙한 곳인 센터나 복지 의 상담실에

서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들이 원할 경우 센터

의 장이나 통역사가 함께 면담에 참여하여

심리 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필요한 경우 이들은 참여자들이 설명하기 어

려워하는 부분에 하여 통역 는 부가 인

설명을 해 주었다. 수집된 자료는 분석을

해 축어록으로 사하 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분석은 상호주 성을 통하여 연구하

고자 하는 상의 본질 인 구조를 악하는

일련의 반성(reflection)과정, 즉 상학 자료

분석 방법(신경림 외, 2004)에 따라서 수행되

었다. 자료의 분석은 자료 수집과 동시에 이

루어 졌으며, 참여자가 경험한 상의 본질

의미를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본

이름

(가명)
연령 출신국

한국

체류기간

(결혼기간)

최종

학력
자녀 수

참여 상담 로그램/

참여 회기 수
직업

보라씨 35 국 6년(6년) 고졸 딸 2(5세, 4세)

부부집단상담(아내만)/ 6회기

부모-자녀 미술치료/ 4회기

부모-자녀 놀이치료/ 4회기

없음

분홍씨 39 국 6년(6년) 고졸 딸(6세) 개인상담/ 3회기 있음

록씨 24 베트남 1년(1년) 졸 없음 부부집단상담(함께)/ 6회기 없음

연두씨 40 일본 10년(10년)
문

졸

아들(9세), 딸(7세),

아들(5세)

부부집단상담(아내만)/ 6회기

부모-자녀 미술치료/ 4회기
있음

하늘씨 32
인도

네시아
8년(7년) 고졸

아들(6세),

아들(4세)

부부집단상담(아내만)/ 6회기

미술치료(자녀만) / 4회기
있음

표 1. 참여자의 일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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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심리학자로서 상학 연구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Giorgi의 기술 상학

분석 차를 따르고자 하 다. Giorgi(1985)

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개의 필수

인 단계를 포함한다. 첫 번째 단계는 체 인

식단계이다. 연구자는 체를 잘 악하기

해서 기술 내용을 여러 번 읽는다. 두 번째

단계는 심리학 인 을 가지고 연구되고

있는 상에 을 둔 의미 단 를 구별해

내는 단계이다. 체에 한 인식이 악되면

연구자는 구체 인 목 을 갖고 연구되고 있

는 상에 을 둔 “의미 단 ”, 즉 주제를

도출한다.

세 번째 단계는 연구 상자의 일상 표

을 연구 인 상에 을 둔 심리학 언

어로 변형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변형은 반성

(reflection)과 상상의 변형(imaginative varia -tion)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규명된 주제를 구체

화하기 해 참여자의 경험이 의미하는 “ 심

의미”, 즉 범주를 연구자의 언어로 기술한다.

네 번째 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 들을 구조의

일 성 있는 진술로 통합하는 단계이다. 분석

의 마지막 단계는 변형된 의미 단 속에 포

함된 통찰을 그 사건의 심리학 인 구조에

한 일 인 기술로 통합하고 종합하는 것이

다.

의 과정을 따르면서 연구자들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첫 번째 단계로 돌아가

서 원 자료를 반복하여 읽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 개인의 독특성을 포 하면서

체 연구 참여자의 체험을 일반 구조 진술

로 통합하 다.

연구자의 비도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모두 상학 혹은 합

의 질 연구법(CQR)과 같은 질 연구 경

험이 있으며, 다문화 상담 련 연구 경험 혹

은 교육을 받은 이 있는 사람들이다.

연구자들은 연구의 엄격성 확보를 해 연

구 진행과정에서 질 연구의 타당도, 신뢰도,

립성의 기 을 충족시키기 하여 노력하

다. 첫째,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하여 연구

참여자 에서 원활한 한 이해가 가능한 사

람을 선정하여 연구결과에 한 참여자 검토

(member check)를 부탁하 다. 그 결과 참여자

1. 상담 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 상담 로그램 참여하면서 기 (바라는 )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3. 상담 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4. 상담 로그램이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5.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상담자에게 바라는 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7. <**센터>는 선생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센터에 바라는 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8. 결혼이주여성에게 필요한 상담분야에 한 의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결혼이주여성 상의 상담

로그램이 성공하기 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9. 이외에 더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말 해 주십시오.

표 2. 면담 질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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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연구 결과가 자신은 물론 결혼이주

여성의 상담체험을 잘 반 하고 있다.’는 내용

을 달 받았다. 둘째, 연구의 신뢰도 확보를

하여 외부의 질 연구경험자에게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 한 검토를 받았다. 셋째,

연구의 립성 확보를 하여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모든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

록 연구자들은 연구 상에 한 개인 인 경

험이나 믿음, 사 지식, 편견 등을 미리 나

어 상학 인 호 치기(bracketing)를 하고자

노력하 다.

결 과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과 그

의미를 알아보기 해 수행된 것이다. 본 장

에서는 Giorgi(1985)의 상학 분석 차에 따

라 수행된 연구결과, 즉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의 내용과 체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에 하여 Giorgi의 분석 차에 따라 수행

한 결과, 모두 111개의 의미단 가 도출되었

다. 다음으로 이 의미단 들에 하여 상학

인 반성(reflection)과 상상의 변형(imaginative

varia-tion) 과정을 거쳐서 참여자의 경험이 의

미하는 심의미(focal meaning), 즉 18개의 주

제를 도출하 고, 이를 다시 6개의 범주로 분

류하 다. 각 범주에 해당되는 내용은 <달라

지고자 함>, <알아차림>, <변화를 해 애

>, <마음 붙일 곳이 생김>, <달라짐과 한

계>, < 다른 기 >이며 각 범주에 해당되

는 주제들은 표 3의 내용과 같다.

범주 1. 달라지고자 함

결혼이주여성이 상담에 참여하게 되는 기

과정은, 주변 사람들의 정보제공이나 권유에

의해서 시작되지만, 이들이 최종 으로 상담

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는 달라지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한다. 즉 이해되지 않는 남

편과 잘 살아내기 해서, 그리고 아이를 걱

범 주 주 제

달라지고

자 함

남편과 잘 지낼 “방법을 찾으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음

알아차림

남편에 해서 알게 됨

아이의 속마음을 알 게 됨

나를 돌아 . “내가 무 했나?”

변화를

해 애

나를 변화시킴. “나부터 바꿔야”

아이를 다르게 함. “노력”

마음 붙일

곳이 생김

“친정 같은 곳”

실 인 단.

“마음이 풀리는 것”

“경계선이 없음”,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

달라짐과

한계

달라진 모습들

“체화”되지 않음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다른

기

아이들을 한 “배울 기회”, “행

복하게 학교생활을”

“일할 수 있게”

“맞춤 서비스”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표 3.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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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마음을 다 잡고 아이를 좀 더 잘 키우

기 한 동기를 가지고 상담에 오게 된다.

남편과 잘 지낼 “방법을 찾으러”. 결혼이

라는 사회 인 계 맺음을 통해서 한국에 온

참여자들은 이들의 한국생활의 근간인 결혼생

활, 특히 남편과의 계가 녹녹치 않고, 심지

어 폭력이라는 기에 착하기도 한다. 술 담

배를 좋아하고, 아내를 도와주지 않고, 막말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

다. 하지만 이들이 살아내야 할 곳은 바로 이

곳, 한국이기에 “방법을 찾으러” 상담에 온다.

그때는 하도 희 애기아빠가 술, 담배

를 좋아해요. 내가 하라는걸 잘 안 해주는

거 요. 집에서 남자들이 할 일이 있잖아

요.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알았어.’ 하고

2-3일가요. 일주일씩 지나가요. 막 뭐라고

하면 신경을 안 써요. 술. 담배도 게 하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둘이 싸움밖에 안하

고 ... 둘이 안 좋더라고요. (보라씨)

남편이 술이 자주 먹어서. 술을 먹고 나

서 집에 와서 뭐 밤늦게 까지 와서 자꾸

‘마십시다.’ 하고, 막 막말해요. ( 록씨)

우리 남편이 많이 때렸어요. 근데 경찰

아 씨 우리 집에 왔어요. ( 략) 우리 남

편이 혼났어요. 제가 울어서(울면서) 아

씨한테 말했어요. (증략) 경찰아 씨 ‘가서

여기서 센터 가 라. 가서 방법이 있나 가

라.’ ( 략) 그날 다음날 제가 여기 왔어

요. (분홍씨)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음. 자녀 양육기에 있

는 부모들이 자녀에 해 걱정하는 것이 자연

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참

여한 결혼이주여성들은 아이들에 한 걱정과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것에 한 강한 의지

를 보 다. 이들은 아이가 “불안해하고 많이

우는 것”이 걱정되고, 아이가 “다른 한국 래

아이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마음의 정리”를 하고자 하고,

아이들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 를 가지

고 엄마가 함께 상담 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 다.

문제를 느끼고 방법을 찾으러 상담에 오게

되는 부부 문제 상담과는 달리, 자녀와 련

된 상담은 “잘 하는지 모르니까 한번 들어

야 겠다”는 방 인 성격을 띠는 것도 볼 수

있다. 양육자로서 자신을 검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담 동기는

매우 능동 인 것으로 보인다.

집에 화가 왔어요. 이주여성을 상으

로 해서 뭐 로그램 있다고 ... 부모교육

하는 거는 ... 그냥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

지 모르니까 ... 한번 들어 야 되겠다. (웃

음) 그냥 받아 놓은 거 같아요. (웃음) 미

술치료는 하고 싶었어요. 가운데 아이가

조 힘들어요. 불안해하고 ... 많이 울고

... (연두씨)

혹시 다른 애들보다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 받아볼라고 하고. 미술치료 같은

거는 희 이번에 큰일이 있었어요. 좀 마

음정리도 하고 ...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게

좋은 거 같더라고요. 한번 참석해본다고

해가지고 미술치료는 참석한 거 요. 애들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엄마랑 같이하면 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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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지지 않겠나. (보라씨)

범주 2. 알아차림

알아차림 즉, 무엇에 해 안다는 것은 변

화를 한 가장 기 인 인지 과정이다. 무

심하고 폭력을 일삼은 남편을 이해할 수 없

었고, 자녀에 해 걱정이 많았던 결혼이주여

성들은 상담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의 욕구를

알아차리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그동안 어떻

게 해 왔는지를 알아차리게 된다.

남편에 해서 알게 됨. 결혼이주여성들이

참여한 부부상담은, ( 록씨를 제외하고) 부

분 아내만 참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가 내 숙제를 통해서 남편

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숙제를

하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때로는 ‘이런

걸 왜 해?’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남편을 설득

해야 하고, 때로는 남편이 기분 나빠 할까

숙제가 아닌 것처럼 “유도 하면서” 질문을 하

기도 하 다. 상담에 참여하고, 숙제를 하는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참여자들은 남편이 자

신에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사

랑하는지’를 알게 된다. 한 남편이 자신에게

‘컴퓨터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남편

이 오면 문을 열어 달라는 것’과 같은 구체

인 남편의 욕구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음 ... 그러니까 상담에서 ...

우리 집에서 숙제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신랑 ‘이런 거 왜 해?’ 그랬었어요. 하다보

니까 계속 하다보니까 진짜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에 해서 어 ... 만약에 싸

운 일이나 ... 그 부부 계가 있잖아요. 그

거도 서로에 해서 좀 알게 죠. 왜냐면

근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 그런 것도 필

요하죠. (하늘씨)

남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 에

해서도 ...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조 더

알 수 있어서. 그러니까 숙제처럼 안하고

몰래 ... 다 기억해서 ... 이것도 해야 되는

데 어떻게 이 게 ... 유도 하면서 ... 다 한

꺼번에 물어보진 않고 ... 일주일에 한번이

었으니깐. (연두씨)

남편이 나에게 바라는 것을, 컴퓨터 많

이 하지 않게. 음 ...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

서 오면 문 좀 열어 주라고. 남편이 문을

딩동 하면 안에서 열어 달라는. ( 록씨)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됨. 결혼이주여성

들은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는 것이 자녀의 인

지발달에 해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을 갖는

다. 그래서 한국인 래 아동과 비교한 자녀

의 발달 수 에 지 한 심을 갖고, 극

으로 자녀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그

것을 통해 엄마의 역할을 잘 해내고자 한다.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내 아이의 부족한

과 잘 하는 면’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엄마

로서,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엄마 아빠가

화내고 짜증내니까 혼자 살고 싶은’, ‘엄마 아

빠가 동생만 사랑해서 질투하고 있는’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

미술치료하고, 놀이치료 할 때 그게 좋

더라고요. 다문화 가정 애들은 그런 게 많

아요.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좀 잘

안되고. 그런데 ‘내 아이는 어떤 면에서

부족한 것 같다. 어떤 면에서 좀 잘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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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 략)

희 딸이 집을 그렸어요. ( 략) 제가 그랬

어요. “미소야, 왜 는 이 집에서 혼자 살

아?” 그니까 “아빠는 만날 혼내고 엄마는

나한테 짜증만 내고.” 혼자 살고 싶 요.

그건 마음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얘

기를 들으니까 애들도 생각이 없다고 못

하겠더라고요. (보라씨)

(미술치료 로그램에 참여) 번에 선

생님도 말 하셨었어요. 우리 큰애가 좀 ...

엄마, 아빠는 동생한테만 사랑하고 자기한

테만 막 ... 그런 식으로 질투해서 선생님

한테 들어서 “어,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

을 몰랐죠. (하늘씨)

나를 돌아 , “내가 무했나?”. 아이의

속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은 참여자들이 엄마로

서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참여자들

은 ‘짜증을 많이 냈던’, ‘작은 아이에게만 애

정을 표 했던’ 모습, 그리고 ‘같이 놀아주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이 게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은 변화를 한

토 가 된다.

집에서는 그런 놀이를 안 해주거든요,

희 같은 경우는. ‘ 희들끼리 놀아라. 컴

퓨터해라.’ (웃음) 그 게 안 놀아줘요. 그

래서 놀이치료 할 때도 애들하고 놀아보

면, ‘나도 집에 가서 이 게 놀아줘야 되

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 재

어하니까. 미술치료도 보니깐 ‘내가 무

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걸 좀 많이 애들

하고 ... 가끔씩 ‘사랑을 더 줘야 하지 않

겠나? 애들하고 놀아줘야겠다.’ 이런 생각

이 많이 들었어요. (보라씨)

범주 3. 변화를 해 애

변화란 지 까지 하던 방식을 내려놓고 새

로운 시도를 할 때 생기는 결과이다. 그러므

로 변화를 해서는 “의식 인 노력”이 수반

돼야 하는 것이다. 상담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부 계를 알게 되고, 자녀에 해서 알게

되고, 자신에 해서 알게 된 참여자들은 변

화를 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지

까지 해 온 몸에 밴 습 인 방식을 벗어버

려야 하는 의식 인 과정, 즉 달라지기 해

서 얘를 쓰는 과정이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남편에 해서 “나 자신부터 바꿔야”한다는

생각을 하고 실천하며, 아이에 해서도 그

과는 다르게 하려고 의식 인 노력을 한

다.

나를 변화시킴. “나 자신부터 바꿔야”. 참

여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남편을 바꾸려고 하

기 보다는, 나 자신부터 남편 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효과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남편에게 바라지만 말고, 나 자신부터

바꿔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

고, 서로 간에 싫어하는 을 고치려고 노력

하는, 즉 상 에게 ”맞춤“을 한다.

교수님(상담자)이 이야기해주고, 로그

램 종이에 고, 부부간에 갈등이라든가,

는 건데 ... 그거 할 때 좀 배운 은, 내

자신이 ‘신랑한테 바라지만 말고. 자신부

터 바꿔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부부사이도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만

날 남편보고 이거하지 말라, 거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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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게 하는 거 보다 내가 바꿔가지고.

이제 이래서 (남편이) 하는구나. 내가 이해

를 해야겠다? 그런. (보라씨)

선생님(상담자)이 그 부부 취미, 취미는

어떤지 하고, 음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그 이 좋았어요. 상

담 선생님이 음, 음, 부부 사이엔 아내가 이

거는 싫다고 ... 남편이 맞춤하고, 남편은 이

것 안 좋다고 하면 아내도 약간. ( 록씨)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상담을 했던 분홍씨

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을 자극하지 않기

해서 “아무 소리 안 한다.” 경제 인 면에서도

남편에게 으로 의지하기보다, 스스로 해

결하려고 애쓴다. 이것은 참여자의 표 로

한다면 “포기”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로

남편과 더 이상 계가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한편으로는 자립하고자하는 극 인

노력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상담

에 참여하기 에는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도들인데,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과의 계

에서 한 “맞춤”과 “포기”를 통해서 결혼

생활의 자리를 잡아간다.

(그러면 상담 이후로 남편이 더 이상 폭

력은 없으신 거 요?) 지 요? 제가 아무

소리 없어요. 제가 아무 것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때리지 않는다.) 그 게 우리 딸

아빠 와가지고 큰 소리 나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 것도 안 해요 지 .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 딸 아빠가 큰 소리 하면,

내가 (한국) 말 몰라도 막 싸웠어요. ( 략)

제가 다 포기했어요. 돈 안주면 제가 지

벌고 있어요. 그런데 못 벌면 제가 (웃으

며) 안 먹어요. 그 게 해요. 지 그래서

아무 소리 없어요. 그 게 지 딸 아빠가

나쁜 일 많이 어요. (분홍씨)

아이를 다르게 함. “의식 인 노력”. 상

담을 통해서 자녀의 내면을 이해하게 된 참여

자들은 자녀들을 할 때 그 과는 다르게

하려고 “노력”한다. 동생 때문에 소외감을

느 던 “큰 아이를 먼 ” 챙기고, 아이가 어린

이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보살피고, “말을

잘 들어 주고”, “칭찬을 먼 ” 해 주기도 한

다. 상담에서 알게 된 아이의 상처를 회복시

켜주기 해 엄마들은 의식 인 노력을 하며

자녀와 좋은 계를 맺는 것을 배워나간다.

그래서 지 큰 아들한테 좀 많이 ...

(웃음) (신경써주고 계세요?) 그 죠. 동생

한테도 ... 그런데 아직 애기라서 그런가,

귀엽잖아요. 애 아빠도 그러고. 그래서

로그램 참석하고 나서는, 남편이 회사 갔

다 와서도 애기한테만 “애기야. 애기야.”

그러면 “잠깐, 잠깐, 큰 애 좀, 큰애 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 략) 옛날에 그런 거는 내가 잘 안 물어

보는데. 지 은 어린이집에서 어떠냐고 물

어보고.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정

말 많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하늘씨)

애들도 어 ... 엄마가 말을 잘 들어주니

까 좋아하고. 칭찬 먼 하고 나쁜 은

이따가 하고 ... 하니까, 애들도 좋았어요.

(웃음) (연두씨)

범주 4. 마음 붙일 곳이 생김

결혼이주여성들이 변화를 해 노력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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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는 상담자 혹은 센터가 이들에게 주

는 안정감이 있기에 가능하 다. 결혼이주여

성들은 교육과 상담 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센터가 자신들의 “친정 같은 곳”이며, 상담이

란 마음을 털어 놓고 실을 직시하도록 돕고,

마음이 정화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하 다. 그

리고 상담자의 “경계 없이” 하는 태도, 즉

외국인 이라고 해서 구별하지 않는 태도와 수

용하는 토를 보고 상담자를 믿을 수 있었다.

타국에 와서 외롭게 다방면의 응을 해야 하

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센

터와 상담자, 그리고 상담은 “마음 붙일” 상

이 된다.

“친정 같은 곳”. 결혼이주여성들은 센터에

서 한 을 배우고, 문화체험을 하고, 다양한

상담 로그램에 참여하 다. 그래서 결혼이주

여성들에게 센터는 “학교”와 같고, 배움을 주

는 “선생님”이 있고, 놀아주는 “친구”들이 있

는 곳이다. 이들에게 센터는 자신들의 “사정을

다 아는” 곳, 그래서 “든든한 곳”이기도 하다.

한 “마음의 의지가 되는 곳”이며, 내가 얻은

정보의 내용이 확실하지 않으면 “물어 볼 수

있는 곳”이어서 마치 “친정 같은 곳”이 되는

데, 그래서 센터가 시집살이를 하고 있는

재의 “집보다 좋은 곳”이 되기도 한다.

음 ... 학교.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친 하게 뭐라

그럴까, 친구 같기도 하고. (하늘씨)

로그램 같은 것도 있으면 알려주시고

해주시니까 무 고맙고 (웃음) 고맙고 다

사정도 아시니까. 무 든든하게.. (연두씨)

진짜 많은 의지를 했어요. 그 때 왔을

때 이제 ‘아, 마음이 의지가 되겠다.’ 돈을

떠나가지고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곳이잖

아요. ( 략) 친정이 제가 여기가 없으니까

친정으로 생각을 하면 ... 그리고 제가 뭐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선생님 그런 게 있다

는데 그게 맞나요? 여쭤볼 수도 있고. 그

런 거 같아요. (보라씨)

집에 보다는 여기가 센터가 더 좋아요.

여기 오면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들도 잘

해줘요. ( 록씨)

실 인 단. “마음이 풀리는 것”. 참여

자들은 상담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의

정 인 의미들을 알아간다. 상담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며, “마

음속의 이야기를 다 털어 놓고” 해결할 수 있

는 것은 해결하고, 그 지 않은 것은 “지워 버

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즉 실 인 단

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한 참여

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마음이 풀리는” 경험,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 한다. 이와 같이 참여

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상담의

참 의미를 알아 간다.

상담은 ... 나하고는 계는 없다. 문제

가 있는 사람만 받는 건지 알았어요. 특별

하게 돈을 내서. (웃음) 그런데 상담은 상

방 이야기를 다 먼 듣는 거지요. 문제

가 있으면 그것을 ... 해결까지는 아니더라

도 좀 이 게 하면 어떠냐고 인도해 주는

거. (연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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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란 건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고

민했던 거 생각에 있던 걸 다 이야기를 하

고 나쁜 거나 좋은 다 이야기 할 수 있

고 마음속에 있는 거를 다 털어 놓는 거라

고 생각을 하거든요. 털어놔 가지고 이제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

그냥 지워버리는 거는 지워버리는 거고.

그런 게 상담이 아닌가 싶어요. (보라씨)

마음 알아주는 거 같은데 ... 그 다음에

마음 풀리는 거죠. 마음 풀리는 거 요. 여

기서, 여기 밖에 없었어요. (하늘씨)

“경계선이 없음”,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 상담 계에서 ‘신뢰’는 상담의 성

과에 가장 직 인 향을 주는 요소이며,

신뢰 계 형성에는 상담자의 재기법보다는

상담자의 태도가 더 많은 향을 미친다는 것

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담자가 자신이 외국에서 왔다고 해서 다르

게 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하게 “경계가 없

이 자연스럽게” 해 주었기 때문에 상담자에

게 “마음을 털어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믿

음을 갖게 된다.

경계선이 없이 자연스럽게 상 를 해 주

고 그런 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결혼 ...외

국에서 왔다고 좀 이야기를 하셔도 말이

이 게 틀릴 사람도 있잖아요? 보면 부드럽

게 이야기하고 이 게 좀 친하게 이야기하

는 ...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구나.’

느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라씨)

범주 5. 달라짐과 한계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달라지고,

따라서 남편과 자녀들이 달라진 것을 체험하

다. 그러나 이러한 달라짐이 일시 이어서

아쉽고, 혼자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힘들어

하 다. 한 참여자들은 변화를 해서 상담

자가 구체 인 방법을 알려주기를 원하기도

하 다.

달라진 모습들.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서, 자신과 가족에 해서 알아가고, 스스로

달라지려고 노력한 결과, 남편과 아이들이 달

라진 것을 체험하 다. 참여자들은 상담 후에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참여자의

건강을 묻기도 한다며 달라진 을 이야기 하

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은 용납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 하기도 했는데, 이

것은 그 만큼 자신을 보호할 힘이 생겼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로그램 받기 에 남편이 집안일을

별로 안했어요. 그 에는 남편이 퇴근하면

자기 할 일만 했어요. 화도 잘 안하고.

로그램 받고 나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음 ... 같이 화도 (같이 화도 하시고)

집에서 피곤하냐고 그런 말도 해요 ( 록

씨)

에는 무 같아요. 그래서 죽고 싶

어요, 답답해서. 물 많이 나고 ( 물을

썽임) 만날 같아요 그 게. 왜냐하면

여기서 구 ... 도와 사람 없어요. 이해

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는 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상담하고 나서는) 우

리 남편을 용서해 수도 있고 ... 지 도

때렸어요. 용서해 줬어요. (하지만) 다

시 때리면 내가 용서 못해요. (분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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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상담시간을 기다

리기도 하며, “동생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

고, “자기 생각 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

다고 이야기 한다. 더불어 아이가 “불안해하는

게 없어지고, 혼자서 어린이 집에 가는” 독립

심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게 상담은

내담자의 “알아차림”을 돕고, 그들이 변화를

해 “애 ”으로써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년 같은 경

우는 ... 이제 ... 아, 엄마. 엄마 거기 언제

가냐고. (웃음) 엄마랑 같이하니까 애들이

좋은가 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 로그

램은 마음이 좋더라고요. (보라씨)

아이가 이해도 많이 했을 거 같아요. 어

느 날 장난감 하나 갖고 놀았는데 애기가

엉아꺼 자꾸 뺏어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서 큰 애한테 찬찬히 얘기하면서, “애기는

아직도 말 잘 못 알아듣고, 욕심도 많고.

하늘이는 장난감 옛날에 다 사줬잖아, 엄

마가. 애기는 갖고 노는 거 사 거 하나

도 없고. 엉아가 갖고 놀으니까 애기 물려

받으면 되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해가 되더라고요. ( 략) 만약에 심심하다

가 갑자기 “엄마, 나 이거 만들게” 그랬었

어요. 그 에는 그런 게 없는데, 뭐 만들고

싶으다고 그런 게. 인제 자기 하고 ... 그러

니까 생각 로 하는 거죠. (하늘씨)

둘째가 좀 불안한 게 없고 ... 제가 아침

에 일 나가거든요. 7시 넘어서 나가고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혼자 어린이집 가

고 학교도 가고. 조 씩 씩씩해지는 거 같

아요.(웃음) (연두씨)

“체화”되지 않음. 참여자들은 상담을 받는

동안에는 의식 인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남편

이 변하는 게 느껴졌지만, 끝나면 다시 “제자

리로 돌아오는 것”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참여

자 자신도 상담에서 배운 로 계속하는 게

잘 안 된다. 참여자들은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몸에 베이게”

충분히 상담을 해 주길 원한다.

부부 상담을 좀 더 받고 싶어요. 상담

받는 에 남편이 조 변하는 것 같고,

끝나는 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 록씨)

상담할 때는 되고, 지 은 안 되는 거.

어 ... 남편의 얘기를 먼 들어주라고. (웃

음) 그때그때 하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

(웃음) 그걸 계속 그 게 하면 좋은데 ...

그 6주 정도 밖에 안 되서 좀 기간이 ...

변화될 때에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 6개월 후에나 다시 (상

담) 해주었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런

것도 체크 할 수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

면)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웃음) 야 좀 아는데 ... 내가 몸에 베이

게 좀 ... 길게 하던지 ... (연두씨)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 참여자들이 체

험한 상담 로그램 부부상담은 부분 아

내만을 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근

본 인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내만

하는 부부상담은 일시 인 성과는 있지만, 남

편이 문제를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둘이“ 함께 하는

부부상담 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알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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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원한다.

부부교육인데 부부가 같이 안하고 하니

까 문제가 생기니까, 둘이. (남편분도

같이 하는 부부 상담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 게 안하면 남편들끼리 모여서 ... (웃

음) 남편들 교육도 (웃음) 남편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꾸려고 하지만,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꿀 뭐 ... 내

가 문제구나 하면서 (연두씨)

남편도 교육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생활

교육 그런 거 ... 남편 왜 그 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왜 결혼했는데 그 게 힘들게

했었냐고. 엄마만 상담하는 거 아니고 신

랑이랑. 왜냐면 엄마만 배워서 뭐해요? 신

랑도 같이 있는 사람인데, 부분데 ... 서로

알아주면 좋겠죠? (하늘씨)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원칙 으

로 볼 때 심리상담은 내담자의 자각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주여

성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

과 일지 구체 인 방법을 알려주기를 바라기

도 한다. 상담자가 방법을 알려주길 원하는

것은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의존

욕구가 높은 내담자들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부분의 내담자들이 가진 욕구이기도 하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살면서 결혼생활과 양육, 응 모두를 새로이

배워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발달하는 과정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어려

운 상황에 착했을 때 해결 방법을 알려 주

길 바라는 일차 인 욕구가 있다는 것은 자연

스러운 상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들은 한국에서 겪는 시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자녀가 여러 명 있을 때 어떻게 이들을 평등

하게 할 수 있는지, “마음을 나 는” 방법을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이야기 한다.

답변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같은 경우는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 게, 이 게, 해보

세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 게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좋을

거 같아요. (보라씨)

음 ... 그러니까 지 마음 나 기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 애기가 엉아한테는

좀 막 다 뺏어갈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에 내가 하는 거는 애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 번에

어린이 집 선생님이 그랬어요. 작은 아이

좀 그 불만이 많은 거 같다고. 좀 짜증내

고 막 그러고 ... “혹시 집에서 막내니까

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애

기한테 무 많이 해주나?’ 그러니까 좀

마음 나 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아 ...

마음 나 는 거 못하겠어요. (하늘씨)

범주 6. 다른 기

결혼이주여성의 성공 인 응을 돕기 한

상담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

은 우선 으로, 자신들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자녀를 도와 수 없는 부분을 상담기

에서 도와주기를, “아이들을 해서 배울 기

회”를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 고, 자녀가 “행

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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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핌도 희망하 다. 이들에게 자녀문제는

결혼 생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계 개선보다 더 요하고 가장 우선 인 과제

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 하 으며, 자신들

이 처한 실 인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서

상담이 “맞춤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기 하

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에 하여 “가장 가까

운 사람”처럼 자신들을 해 주기를 기 하

다.

아이들을 한 “배울 기회”, “행복하게 학

교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모들의 마음

이 그러하듯이, 결혼이주여성들도 자녀를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다. 이들에게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은 부모로서 자녀의

발달과 욕구에 맞는 교육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자녀의 공부

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참여자 부분은 자신들이 가진 언어 , 경제

인 한계로 인해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

우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한다. 그래서 결혼이

주 여성들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

는다. 스스로 배워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려

고 노력은 하지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없어

서, 그리고 경제력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정보력 부족으로 인해 한국 엄마들처럼 이것

것 다 가르칠 수 없어서 자녀들에게 미안하

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해서, 센터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한

교육 로그램에 한 정보를 제공해 주길 바

라고,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공부도 잡아

주면 좋겠고, 아이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양한 체능 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원한다. 나아가 다문화

가족이기 때문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상처를

보살펴 주고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

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어렵게 덧붙인다.

는 지 제가 애들 키우니까 는 거

의 애들 쪽이에요. 애들 키우면 제가 외국

에서 왔으니까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했

는데 ... 복지 쪽에서는 희보다 잘 안

다고 생각하고 아 이런 데서는 좀 (지원

로그램에 해) 귀띔이라도 해줬으면 ...

다른 일로 바쁘겠지만, 신경을 써주면 좋

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라씨)

미술치료 같은 것도 계속 해주시면 좋

고요. 애들 공부를 ... 한 달에 한 번씩 여

기 씽크빅 교육 같은 거 선생님들이 해주

시는데 그것도 조 더 많이 해주시면 좋

고요. 뒤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면 좋겠어

요. (연두씨)

우리 딸이 ‘엄마는 못 해.’ 그 게 ...

무 미안했어요, 솔직히. 만약에 한국 엄마는

해서 딸이 더 할 수 있어요. 만약

에 무슨 발 있으면 더 좋겠어요. 우리 딸

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돈 무 비싸

서 ... 한국 아이들 보다(처럼) 그 게 가르

칠 수 없어요. 그 게 해서 ... 도와주면 좋

겠다. 왜냐하면 우리 말고 아이들은 앞으로

는 무슨 능력 있는지 몰라요. 그 게 해도

엄마들 가서 이거 시켜 거 시킬 수 없어

요. 한국 아이들은 무 엄마가 아빠가 많

이 시키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 게 여

러 가지 시키면 좋겠어요. (분홍씨)

제가 한 도 배우고 싶고 했는데(배우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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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근데 입장 내 생각이라서 애들 문

제 있죠. 왜냐면 제가 조 밖에 못 가르치

는데, 자신 있게 가르쳐 줘야하는데 그것

도 못하잖아요. 공부 같은 것도 뒤처지지

않게 많이 주면 좋고. (침묵) 혹시라도

나 에 우리 아기가 친구들한테 놀리거나

그래서 엄마가 다른 나라에서 와서, 한국

사람 아니라서 그런 거두 상처가 나 안

나 잘 모르죠. 아이들한테 좀 행복한 생

각 ... 아이들이 학교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혹시 상처받거나 그러면 도와주고 그랬으

면 좋겠다. (하늘씨)

“일할 수 있게”. 연구에 참여한 결혼이주

여성은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우선 인 과제

이기도 하지만, 자기를 실 하기 해, 한국사

회의 일원이 되기 해 일할 수 있기를 원하

다. 그래서 상담기 에서 취업에 필요한 한국

어 능력과 특정한 기술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

고, 일자리 구하는 것, 이력서 쓰는 법 등 구

체 인 방법을 알려주기 바란다.

취업분야요. 제가 원래 노인, 어르신들

을 무 좋아해가지고. 일을 하고 싶었으

니까. 무 힘들어요. 외국인한테는. 한국

능력시험 그게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 (연

두씨)

애를 다 키우면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미용일 배우고 싶더라고요. 배워서 사도

하고 싶고, 직장을 다니면 나 에 사활

동을 하고 싶어요. 돈 내고 배울 수도 있

지만 나는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여쭤봤더니 그런 곳이

없더라고요. 그걸 배울 기회가 있으면 찾

아가고 싶어요. (보라씨)

일자리 구하기 그것도 ... 왜냐면 외국에

서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력서 어떻게 하는지 안 되잖아

요. 일자리 필요하잖아요. 언제까지 애기만

키울 수는 없잖아요. (하늘씨)

“맞춤 서비스”.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가

능통하지 않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제한되

어 있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제 때에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결혼이

주 기에는 상담자들이 집으로 찾아와서 정

보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 한 이들은 자신

들과 같은 언어를 하는 사람, 즉 심리 인 동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상담자로 만나기

를 원한다. 모국어가 아닌 한국어로 상담할

때 표 의 한계도 있고, 정서 인 교류가 깊

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상담자에 한 욕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

다.

는 일 년이 되도록 이런 걸 몰랐어요.

어떤 분들은 알아도 안다니지만 .. 어떤 분

들은 몰라서 안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많

이 보면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상담 로

그램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 . 어떠시겠

냐. 필요하시면 오시요라는 그런 방문해서

요런 거 있다고 알려주는 거 좀 더 좋지

않겠나. (보라씨)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 여자는

해져서 한국 와면 좋겠다. (웃음) ( 장님

부연설명 -해당되는 언어로 상담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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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다들. 그런 의미 요. 희가 통역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충분히 달 못 하

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통번역사들은 상

담까지는 못해주다 보니까 그게 좀 상당히

어렵죠. 국 사람이나 베트남 사람이나

(상담) 공부 좀 하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분홍씨)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의사소통에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상담

자가 자신들이 언어 인 한계가 있음을 이해

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고민하고, 간단

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 해 주기를 바란다.

한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웃으면서 를 들

어서 설명을 해 다면 더 말하기가 수월해

질 것이라는 희망 사항을 이야기 한다.

이야기 할 때 좀 .. 차근차근하게 말

해 주시면 ... 간단하게, 간단하게 ...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아, 이 분이 한국말

을 잘 모른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이야

기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내

용을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 되는 말

에서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 하면 알아듣기

쉽겠나. 간단한 말로 해가지고 알아듣기

쉽게끔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해봤어요. (보라씨)

상담자는 친 하게 하고, 그 사람(내담

자)이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

록씨)

선생님 ... 좀 그냥 를 들어서 많이 이

야기 해주시는 것이 ... 말도 많이 하셔야

되고, 웃으면서 하시면 좋고. (웃음) 무섭

게 하면 진짜 자기 생각 로 안 나오니까.

(연두씨)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의 의미

Giorigi의 기술 상학 분석 차에 따르면,

분석의 마지막 단계는 참여자의 체험을 심리

학 인 구조에 한 일 인 진술로 통합하

는 단계이다. 에 기술 된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의 경험의

구조를 심리학 인 용어로 통합하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주여성들은 부부문제와 자녀문제를

가지고 “방법을 찾으러”상담에 오게 되는데.

상담체험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는 물론 자신

에 해서 알게 되는 “알아차림”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화를 해 노력한다. 이러한

“애 ”은 자신과 남편, 아이들이 달라지는 결

과를 낳기도 하지만, “체화”되지 않음으로 인

해서, “혼자서 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구체 인 방법을 몰라서” 변화가 지속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는다.

결혼이주여성들이 상담을 통해서 변화와 한

계를 경험하게 되는 맥락 요소에는 이들이

기 과 상담, 그리고 상담자와의 계에 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심리 인

안정을 얻을 수 있었기에 가능하다. 이들에게

상담, 상담자, 기 은 힘들 때 찾아와서 안정

을 찾는 “마음을 붙일 곳”이 된다.

참여자들은 상담체험을 토 로 하여 앞으로

의 상담에 해 다른 기 를 갖게 되는데,

자녀들이 “배울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

고, 자녀들이 한국사회에 받는 심리 인 어려

움을 덜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한다. 한 이들은 한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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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으로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

기를 원하며 이에 한 지원을 바란다. 아울

러 이러한 상담서비스들은 자신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서비스”이기를 바라며, 상담자들

이 자신들을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해주

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 내용과 그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림 1과 같다.

에 언 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결혼이주

여성들은 상담을 통해서 그동안 몰랐던 것을

“자각”하고 달라지기 한 “노력”을 한다. 그

러나 변화에는 한계가 있음도 자각하고 자신

의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도움을 “기 ”한

다.

이러한 모든 자각과 노력, 기 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 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

들의 상담체험을 통하는 의미는 “ 계를 바

탕으로 한 자각과 노력, 그리고 기 ”라고 해

석할 수 있겠다.

달라지고자 함

남편과 잘 지낼 방법을 찾으러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음

알아차림

남편에 해서 알게 됨

아이의 속마음을 알게 됨.

나를 돌아 .

마음 붙일 곳이 생김

친정 같은 곳

실 인 단,

마음이 풀리는 것

경계선이 없음

변화를 해 애

나를 변화시킴

아이를 다르게 함

달라짐과 한계

달라진 모습들

체화되지 않음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다른 기

아이들을 한 배울 기회,

행복한 학교생활을

일할 수 있게

맞출 서비스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그림 1. 결혼이주여성의 상담체험과 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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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결혼이주여성의 상담 체험과 의미를 참여자

의 에서 살펴 본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상담이 그들

의 응상의 여러 문제와 심리 어려움에 도

움을 주었다고 보고하 고 보다 다양한 역

에 한 상담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한 바람을 나타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는 국제결혼생활을 하며 겪게 되

는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상담 서비

스의 필요성을 밝힌 서비스 수요 조사 연구

결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와도 유사한

것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응을 해 사회

지원체계와 더불어 상담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 한다고 하겠다.

장에서의 상담에 한 높은 요구에 비해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는 상담은 여러

측면에서 아직은 기의 단계에 있는 분야이

다. 결혼이주여성 상의 다문화 상담은 언어

제한의 극복, 범 한 상담 역, 문화에

한 이해 등을 포함한 상당히 높은 수 의

역량을 지닌 상담 인력이 필요한 반면 이들을

상으로 하는 상담인력을 문 으로 양성하

는 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은 공식 시도가

아직 본격화 되지 않고 있고 문가풀이나

문기 과의 연계도 약한 것이 다문화 상담의

실이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그러므로

상담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해 다문화 상담

인력을 문 으로 양성하는 로그램이나 교

육 과정을 본격화하고 장에 있는 상담 실무

자들을 상으로 다문화 상담에 한 체계

이고 심도 깊은 교육을 체계 으로 제공함으

로써 상담 인력을 확보하고 문성을 증진시

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상담 개입에서 상담자는 요한 요소인데

이는 상담의 효과 진행과 내담자의 변화에

가장 강력한 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담이론

이나 기법이 아니라 상담자 자신(Skovholt, 2001;

Corey & Corey, 2002)이라는 상담의 독특성과

연 된다. 상담에 한 요구와 더불어 상담자

의 자질과 련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

을 결혼이주여성이라는 경계선 없이, 한국인

인 상담자와 다르지 않은 존재로 하고 친

감을 형성할 수 있는 상담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화

이질감․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에 해 이해하

고 배려할 수 있는 자질을 이상 인 상담자의

요건으로 꼽았다.

연구 참여자들이 지 한 상담자의 이러한

자질들은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다문화 상담

에 있어 핵심 인 요소로 지 되어 온 상담자

의 문화 역량과 연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서론에서 지 하 듯이, 문화 역량은 다문

화 상담, 특히 상담자-내담자 간의 상담 계에

있어서 요하며 이는 서비스 성과와도 련

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결혼이주여성

상 상담의 활성화와 더불어 상담자의 문화

역량을 증진시키기 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담자들에게 문화 역량 개발을

해 보수교육 과정을 통한 교육과 훈련 기회

의 제공이 하나의 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선행 연구들(최원희 외, 2008; Linda G. et al.,

2007)에서 이러한 교육의 효과성이 시사된 바

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밝힌 상담 로그램

참여 동기, 필요한 상담 분야는 다양하 지만

그 자녀 양육과 련된 상담 욕구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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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부모 경험에 주목하

고 부모 됨과 련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

는 상담 개입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 지

되었다. 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에

한 이해 증진, 양육 태도와 양육 방향에 있어

서의 구체 인 도움, 자신의 부모 역할에

한 검 등을 상담 참여에의 정 인 성과로

지 하 으며 이와 련하여 지속 으로 상담

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 양육․부모 됨과

련된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한 상담

욕구는 자녀 양육기에 있는 자국인에게도

찰될 수 있는 일반 문제일 수도 있으나 결

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부모 됨 경험과 자녀는

복합 이고 특수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부모 됨과 자녀는

심리 안이 되고 한국사회에의 귀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결혼이

주여성에게 자녀는 낯선 나라의 버 목이며

(윤명숙․이혜경, 2011) 한국사회에서 살아가

야 하는 이유를 확인시켜 주고(김이선․김민

정․한건수, 2006) 이주자로서의 이 삼 의

힘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강기정․이혜자, 2009)는 선행 연구는 결혼이

주여성에게 있어 부모 됨과 자녀 양육은 단순

한 역할의 변화뿐 아니라 문화 응, 한국사회

에서의 정체성 등과 같은 심리 요소를 동반

하는 역이라는 특수성을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모 됨과 자녀는 결혼이주여성

에게 심리 안이 되고 한국사회에의 귀속

감을 느끼게 해주는 정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들에게 어려움을 가 시키

는 잠재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자국인 모와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이주민으로

서 본인의 한국 사회에의 응이라는 과제와

사회 배제와 소통의 부재라는 상황 요인

이 이들의 부모 됨과 자녀 양육의 경험을 더

욱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즉, 이들에게 있

어서 형 자녀의 육아시기는 모의 문화

응시기와 겹쳐지며 이주민으로서 사회 지지

체계나 정보가 부족한 실 상황은 이들의

부모 됨 경험과 련하여 자국인 육아시기의

여성에 비해 혼란과 자녀 육아의 고충에 한

외로움, 두려움, 불안 등의 부정 정서 상태

를 가 시킬 수 있다(송미경 외, 2008).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잘 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만 학습지도도 어렵고 자신의 언어 의사소

통의 어려움이 자녀들의 지 성장이나 언어

발달에 부정 향을 주고 있을까 상당한

스트 스와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다. 한 이

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보통의 한국인 엄마

처럼 하지 못하는 것에 한 미안함, 무능력

감,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장벽

과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 고(오성배, 2007) 이러한 어려움은 자

신의 부족함에 한 미안함,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자신에 한 무능력감, 이로 인해

자녀 계에 벽이 생기는 것에 한 두려움(송

미경외, 2008) 등과 같은 그들 내면의 심리

문제로 이어진다는 선행 연구결과들과 일치한

다.

특히 부모 됨과 자녀 양육과 련하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특성은 결

혼이주여성에게 더욱 더 큰 심리 스트 스

를 안겨 수 있다. 자신의 언어 , 문화

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이주

여성에게 부모 됨과 자녀 양육은 큰 부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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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의 부족한 역할을 채워 수 있

는 남편의 역할에 해 기 해 보지만 남성

심 문화와 가부장 사회체제의 향으로

양육의 부담과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있는 우

리 사회의 실에 양육의 혼란스러움과 버거

움을 느끼게 된다(윤명숙․이혜경, 2011). 한

가족 내의 문제나 가족 성원의 문제가 어머니

잘못과 부족 때문이며 어머니는 그러한 문제

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어머

니에 한 비난 태도’가 깊숙이 깔려 있는

한국 사회의 문화 특성은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기

에 교육이 사회 계층 이동의 요한 수단이

며 자녀의 교육 성취가 어머니의 능력과 상

당한 련이 있다는 한국사회의 인식(윤혜미,

2009)은 결혼이주여성의 정체감과 유능감에

부정 향을 미칠 가능성을 더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결혼

이주여성들에게 부모 됨에 한 소양, 자녀양

육기술, 정보제공을 한 상담 로그램을 마

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의 부모

됨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황을 살펴보면, 정

부가 추진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책』에서는 ‘자녀

양육기’에 임신․출산 자녀양육 련 정책

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임신․출산’

의 시기에 집 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한

한국에서의 문화 응을 한 교육이나 서비스

제공 시에도 부모 역할과 자녀 양육에 한

체계 학습의 기회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윤명숙․이혜경, 2011). 부모 됨과 자녀 양육

에 련된 참여자들의 경험과 상담 욕구에

한 본 연구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성공

응과 심리 건강을 해 교육을 비롯한 상담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하는 부분이

다.

셋째, 에서 지 된 부모 됨과 자녀 양육

에 련된 상담과 더불어 결혼이주여성 상

의 상담에서 궁극 으로는 결혼이주여성 자신

의 역량을 강화하기 한 임 워먼트

(Empowerment)기반의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 결과 특이한 것은 연

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내면에 한 심은 거

의 부재한 반면, 자녀 양육과 련된 어려움

과 이를 해결하기 한 상담에의 욕구는 매우

이라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서 부모 됨과 자녀 양육은 단순한 역할의 변

화뿐 아니라 문화 응, 정체성 등과 같은 심

리 요소를 동반하는 역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할 때 이를 돕기 한 상담의 제공은 본

연구 참여자들이 지 하 듯이 결혼이주여성

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자녀 양육기 이

후에 다양한 생애주기와 이에 따라 새로이 등

장하는 쟁 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들의

성공 응은 가족 내에서의 부모-자녀 체계

뿐 아니라 개인․가족 차원, 지역사회 차원,

사회문화 차원에서의 응을 포함한다고 볼

때 심리 상담이 일시 문제 해결의 단편

도구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어 이들이 성공

으로 응하고 심리 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거시 인 개입의 성격을 가질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에서 내담자가 자신에

한 통찰력, 내 인 힘, 자기 효능감을 포함

한 심리 자신감과 행동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구체 문제 해결 뿐 아니라 내담자 자신의

환경에 효과 , 창조 으로 참여하며 주체

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는 임 워먼트 근(Cohen, 1998; 윤혜미, 2009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70 -

재인용)은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는 심

리 상담에 있어 유용한 근이라고 할 수 있

겠다. 한 서비스 상자 측면에서 사회 으

로 배제외거나 소외되어 있는 취약 집단을 실

질 으로 변화시키기 해 정 자아상을

강화시키고, 자신의 권한 강화를 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달시키는 과정이자 심

리 , 사회문화 , 정치 는 경제 역에

서 자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임 워먼트

근방법은 사회 약자이며 이로 인한 어려

움을 경험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독립

주체가 되도록 하기 해 유효한 심리 상담의

실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윤혜

미, 2009).

임 워먼트란 군가에게 권한을 주는 것,

혹은 힘을 주는 것, 그리고 가능하도록 역량

을 강화하는 것,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이는

미시와 거시 수 에서 진행된다(Cowger, 1994).

미시 수 에서의 임 워먼트는 개인의 힘(power)

이나 역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거시 수 에

서는 지역 사회, 사회문화 차원에서 힘을

획득하고 참여를 실천하며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에 해 이해하고 사회제도를 변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임 워먼트는 개인 ,

인 계 수 사회․제도 수 에서 진

행되는 것으로써 개인과 개인을 둘러 싼 생태

체계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Gutierrez(1990)는 개인 수 의 임 워먼트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증가, 자기 비난의 감

소, 집단의식의 개발, 그리고 변화에 한 개

인 책임의식이 나타난다고 하 는데 이러한

변화의 산물은 결혼이주여성의 삶 반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

면, 임 워먼트에 기반을 둔 심리 상담은 결

혼이주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문화 주변

인’ ‘약자’ ‘국제결혼의 희생자’로 규정하는 것

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삶을 해 본국을 떠

나 낯선 사회로의 이주를 선택한 도 의식과

주체성을 가진 능동 존재로 인정하도록 도

와 그들의 자아존 감 회복과 정체성 확립과

같은 심리 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 된다. 한 자녀 양육을 포함한

재의 문제가 본인의 결함이나 무능함 때문

이 아니라 이주자로서의 특수한 상황이 기여

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고 자기

비난을 여 문제해결을 한 극 자세로

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윤혜미, 2009).

결혼이주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임 워먼

트 기반의 심리 상담에 있어 개인의 심리

능력의 회복 강화와 더불어 이들의 지역사회

응을 도울 수 있는 상담 로그램이 필요한

데 왜냐하면 앞서 지 된 것처럼 임 워먼트

는 거시 수 에서의 역량 강화 한 포함하

며, 개인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여 주체 인

생활인이 되는 것은 결혼이주여성의 심리 ․

경제 ․사회 능력강화와 연결되어 있기 때

문이다(윤혜미, 2009). 다시 말하면, 사회 안에

서의 존재감을 갖는 것이 결혼이주여성의 역

량 강화에 정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에

게 필요한 상담 분야로 취업 상담을 지 했다

는 연구 결과는 직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독립 으로 생활하며 더 나아가 정신 으로

한국 사회 안에서의 소속감, 자신의 존재 가

치를 찾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들

의 욕구를 반 하는 것이라고 보여 진다.

결혼이주여성 자신의 역량 강화에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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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임 워먼트에 기반을 둔 심리 상담은 결

혼이주여성뿐 아니라 이들의 자녀들에게도

정 인 향을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 환류

이고 방 인 의미 한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자신에 한 심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

서 삶의 이 자녀인 본 연구 참여자들의

경향은 가족의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유아기

아동을 둔 어머니들에게서 찰되는 일반

사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주

여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 찾아가기가 불가

능한 여건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자녀에게 의존

하게 되고(윤혜미, 2009) 이러한 의존 계

는 자녀에게 심리 부담을 안겨 주며 갈등을

야기 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결혼이주

여성의 가치 과 정체성이 다문화 가정 아동

들의 발달과 정체성 형성과정에 요한 향

을 미치며(Kenney, 2002: Byrd & Garwick, 2004)

결혼이주여성의 심리 불안정감은 자녀에게

내면화되어 자녀들 역시 부정 정서와 행동

을 유발하게 될 험이 크다는 선행 연구 결

과(송미경외, 2008)는 결혼이주여성 자신에

한 심리 상담은 거의 무하며 자녀와 부부

계에 있어서의 갈등과 해결에 무게가 주어

지고 있는 상담 실에서 결혼이주여성 자신

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심리 상담의 요성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

겠다.

이러한 임 워먼트 기반의 심리 상담을 제

공하기 해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내면 ․

심리 이슈들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 언

어․이 문화 직원의 채용 통역 서비스

등의 장 인 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결혼이주여성 내담자를 정 으로 바라보고

그들이 힘을 획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강 의 입장을 견지하는

상담자의 자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의 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제고되어야 한다. 서비스 기 에 바라는 과

련하여 본 연구 참여 상자들은 상담 로

그램에 한 정보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 제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들은 언어 한계와

사회 활동 범 의 제한으로 지역 사회 안에

있는 자원에 한 정보가 상 으로 부족하

여 서비스에 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할 확률이 존재한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에 한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가

국가나 다양한 기 에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 자원의 수혜 당사자

들인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에 한 인지도와

실제 서비스 이용 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지 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상담욕구를 가지고 있는 결혼이주여

성들이 서비스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

의 장애물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역사회 결혼이주여성들을 상으

로 하는 상담 로그램에 한 기 의 보다

극 인 홍보가 필요하며 한국어와 자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상담에 한 교육을 받은

인력을 서비스 실제 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성부가 2006년부터 운

하는 이주여성긴 지원센터에서 폭력피해여성

에 한 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 하여

기부터 이주여성으로 구성된 상담원을 교

육․훈련하여 지역 센터에 배치하는 상담 인

력의 양성(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은 상담

서비스 진입의 벽을 낮출 수 있는 구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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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의 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상

담 체험에 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결혼이주

여성 상 상담의 방향에 해 제언하 다.

본 연구는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기 에 부합

하는 참여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실 인 제

약으로 인하여 연구의 결과가 포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과,

연구 참여자들이 체험한 상담이 부분 자녀

와 부부 계에 련된 집단상담 로그램 이

었다는 에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제약하

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는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의 사회문화

응을 한 표 가족지원 달체계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 에서 결혼이주여성

을 상으로 하는 심층 상담이 아직 체계화되

어 있지 않아 다양한 상담 로그램이 제공되

지 않고, 주로 집단 로그램 주의 상담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와 연 되어 실제로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표집 하

는 것이 쉽지 않은 다문화 상담 장의 실정

과도 어느 정도 련이 있다. 한 연구 참여

자와의 면담 시 부분의 경우 한국어로 화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통역의 도움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담 체험과 련한 상세

한 내용과 정서 의미 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한국어뿐 아니라 연구

상자들의 모국어 혹은 어로 의사표 을 하

게하고 상담 참여 결혼이주여성들 보다 다

양한 가족주기에 있는 상을 표집 함으로써

결혼이주여성 상 상담에 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본 연구는 지 까지 학계에서 충분히

다루어 지지 못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상담

체험에 한 논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주제에

한 심과 논의의 석이 되기를 기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결혼생활

과 지역사회에 성공 으로 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상담자들이 실천의 장에

서 이들을 한 상담 략을 수립하는 데 활

용 가능한 함의를 제공해 수 있을 것이라

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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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ing Experiences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Eunsun Joo Byungjoo Joh Hyunjung Lee

Duksung Women's University Baekseok University

With the recent rapid rise in the number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there has been an associated

increase in the occurrences and awareness of the problems these women face, as well as the provision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in many social welfare centers or other such facilities. However, despite their

growing importance, there has been little interest paid to the counseling experiences of these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and even less research has taken place.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counseling experiences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To this end, in-depth

interviews, followed by a phenomenolog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five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in order to determine their counseling experiences and its meanings. The analysis reveal 18 themes and 6

categories: “Wanting to change: find ways to get along well with husband, want to raise their children

well”, “Awareness: understanding of husband, understanding of children's mind, self reflection”, “Efforts to

Change: changing self, changing approach to children”, “Finding a place to form attachment: Own home,

realistic decision making, no boundaries”, “Change and Limitations: changing images, incomplete

internalization, burden of doing it alone, responsive techniques”, “New Expectations: Opportunities to learn

for the children, opportunities to work, as someone who is the closest”. Lastl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recommendations on improving the counseling programs for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are

provided.

Key words :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multicultural counseling, client's counseling experience, phenomenological

research


